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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블라 섬유의 텍스타일 분야 강화 

도레이·듀폰 
 
 

도레이·듀폰은 파라계 아라미드섬유 ‘케블라(Kevlar)’의 고차가공품으로 차량용 

용도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텍스타일에 대한 전개가 있다. 

도레이나 도레이 그룹기업, 그리고 도레이 합섬 클러스터 등에 의해 의류용이나 

가방용 원단 등 잡화용도의 원단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케블라는 타이어코드 등의 고무자재나 광섬유의 텐션 부분(긴장재;광섬유의 

코어부분에 배치되어 신장을 억제), 방호복 등이 주력 용도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고기능 타이어의 타이어코드용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소재와도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공기용 타이어에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벨트 등 고무 자재용도로 표면처리가공 등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자재 용도에서 많이 사용되어 점유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고객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용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중인 세섬도 실 등을 활용한 의류용 등의 텍스타일 분야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스타일 용도로의 케블라 섬유는 인지도가 낮으나, 케블라를 사용한 

데님이나 ‘립-스톱(rip-stop, 찢어짐 방지)’ 직물 및 케블라 100 % 소재에 수지를 

라미네이트한 합성피혁 등의 상품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케블라 섬유의 텍스타일 용도 적용시 원단의 인열강도 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얇은 경량성 원단 제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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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블라 섬유의 텍스타일 사용 예 > 

 

 

♣ 섬유뉴스(2013.9.12) 


